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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석유화학, 3세 경영 본격화
박철완 박준경 상무보 승진 … 박찬구 회장과 공동경영 나서

금호가 3세인 박준경ㆍ박철완씨가 최근 임원으로 승진해 3세 경영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.

4월7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, 최근 경영 일선에 복귀한 박찬구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부장과 조카인 박철

완 부장이 4월 초 인사에서 상무보로 승진했다.

박준경 상무보는 3월 초 금호타이어에서, 박철완 상무보는 그룹 전략경영본부에서 금호석유화학으로 자리를

옮겼다.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보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

박준경 상무보는 2007년 말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2008년 말 부장으로 승진했다.

고 박인천 창업주의 둘째 아들 고 박정구 회장의 직계인 박철완 상무보는 2006년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해

2009년 8월 아시아나항공 전략팀 부장에서 그룹 전략경영본부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.

박삼구 명예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그룹 전략경영본부 상무는 2006년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이미 경영에 참

여하고 있다.

따라서 금호석유화학의 임원 인사를 계기로 금호가 3세의 경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.

한편,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이사회 내부에 경영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해 박찬구 회장 부자와 박철완 상무보

의 대주주 간 공동경영을 하기로 했다.

경영위원회를 통한 주주 간 공동경영은 2월 박삼구 그룹 명예회장이 금호타이어 등을 맡고 금호석유화학은

박찬구 회장 부자와 박철완 상무보가 공동 경영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분리경영 방안에 따른 것이다. <저작

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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